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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철 <닿다ø> 소리조각 혼합재료 가변설치 2008-2011

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이자 시인 보르헤스의 동명소설에서 제목을 
취한 이번 전시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게임과 
새로운 예술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
미술관이라는 한 공간에 담아 전시한다. 사운드디렉터 디자이너 
건축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작가들이 스피커 스마트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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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기기 등의 오브제를 이용하여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. 
게임의 형식과 특성을 보이는 작품들을 통해 게임과 인터랙티브 
미디어 아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. 무수한 선택을 
하며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인 게임 속 캐릭터처럼 자유롭지만 
사실은 제한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이 수많은 선택 과정 속에서 
어떻게 하면 자아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
수 있는 기회다.

참여작가

김기철 김수정 변지훈 이상민 이지선 이현진 하태석 황주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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